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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에게는 친구, 교
회에게는 좋은 아들

본 기사는 복자 호세마리아 에
스크리바가 "청년들- 특히 대
학생들- 에게 항상 거대한 사
상을 갖도록 권장"한 일생의
가르침에 대해, 대만 까오숭
교구장 산꾸워시 추기경이 쓴
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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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자 호세마리아는 진실한 청년들의
친구다.

그는 항상 청년들- 특히 대학생들 -
에게 거대한 사상을 가지라고 격려했
다.

복자 호세마리아의 글을 읽으면 청년
들이 일 터에서 가져야할 정직의 미
덕이 보인다.

예컨데, 그가 쓴 책 "길" 345번에는
이런 내용이 있다:"교양. 교양! 좋습
니다.어느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얻
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갖추
십시다. 그러나 교양은 수단일 뿐 목
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"

이런 내용을 읽으면 복자 호세마리아
의 아주 중요한 정신적 세계를 옛볼
수 있다. 학문의 목적은 하느님께 영
광을 바치기 위한 것이며, 하느님께
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
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잘
알고 있었다.



복자가 말했듯이 "그 누구보다 문학
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한다".
우리 일을 봉헌물로 하느님께 바치고
또한 학문 역시 완벽을 추구해야 한
다.

"길"의 다른 대목을 인용해 보기로
하자: "그대는 기도하고, 극기하고, 수
많은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..
그러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. 그 태
도를 바꾸지 않는다면, 그대는 쓸모
가 없습니다.

공부는- 어느 분야의 직업 교육이든-
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"(334
번). 또한 338번에서는:"예전에는 인
간의 지식-과학-이 한정돼 있어서, 학
자 한 사람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
방어하고 옹호하는 것이 꽤 가능한
것 같았습니다.

현대 과학의 강도와 전문화를 보건데
오늘날은 호교론자들이 일을 서로 분
담해야합니다. 만일 그들이 모든 분
야에서 교회를 과학적으로 방어하자



고 한다면 말입니다. 그대는... 이 책
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."

나는 이 책을 알게되면서부터 기도할
때 많이 사용해왔다.

높은 그리스도적인 정신을 갖기 위한
좋은 가이드만로서 만이 아니라 우리
어머니이신 천주교를 어떻게 사랑해
야 하는지 좋은 가이드가 된다.

이 책은 그리스도적인 삶을 여러 방
면에서 다루지만 (예를 들어 기도, 금
욕, 하느님의 현존, 겸손, 가난 등), 모
든 것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목적으로
다루고 있다.

이런 모든 내용들은 신학적이다. 성
령은 여러 가지의 다른 카리스마를
만들고 끝없는 사랑의 표시를 연출한
다.

같은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그
어머님(교회)께 직업에 상관없이 모



범적인 그리스도적인 삶을 걷기를 원
한다.

신자와 비신자들이 우리 시대의 혼돈
을 피하기 위해 교회가 자신의 의사
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나는 믿
는다. 예컨대 인간복제라든가 모세포
실험, 안락사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
수도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회
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

이러한 어려운 이슈에 직면하여 교회
에만 부담을 안길 수는 없다.

교회를 보호하고 진실을 퍼뜨리기 위
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
다는 복자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
말이 새삼스레 우리 귀를 울린다.

세계는 교회에서 빛을 찾으려 한다.

그러나, 무지의 어두움으로 인해 많
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
모른채 살아가며, 또한 우리에게 혜
택을 가져다주는 과학, 자연, 직업이



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빛을 찾는데
장애물이 되고있다.

복자 호세마리아의 정신 세계의 핵심
이야말로 평범한 일상 생활 속에 "가
장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 깃들어 있
다"는 가르침이다.

2002년 1월 6일 주간 "그리스도인
생활, 대만" // 산꾸워시 SJ(예수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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